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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펀 북한산 2 ， 000년의 발자취 

L 고대 

[서 기 전 (B.C.) ] 

O서기전 18년: 백제의 도읍을 한산 부아악에 정하다. 

百濟始祖溫祚王， 其父짧6후， 或긍긍朱豪， 自北技餘逃難， 至후本技餘， 技餘王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豪， 知非常

人， 以第二女좋之， 未幾， 技餘王題， 朱豪關位， 生二子， 長日佛流， 次日溫祚 I或굽， 朱豪到후本， 聚越那女， 生二

子] , 及朱豪在北柱餘所生子來寫太子， 佛流溫祚恐寫太子所不容， 途與烏千馬짧等十昆南行， 百姓從之者多， 途

至漢山， 登負兒鐵， 望可居之地， 佛流欲居於海、廣， 十닮課日， 堆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돕， 南望tf:.澤， 西

뼈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斯， 不亦宜乎， 佛流不聽， 分其民， 歸행t짧8忽、以居之， 溫祚都河南愚禮城，

以十닮寫輔寶， 國號十濟， 是前漢成帝鴻嘉르年也， 佛流以해X짧6土、짧水離， 不得安居， 歸見恩禮， 都몸鼎定， 人民

安泰， 途暫悔而死， 其닮民皆歸於향禮， 後以來時百姓樂從， 改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柱餘， 故以技餘寫.E!:ï

I一굽， 始祖佛流王， 其父優台， 北柱餘王解柱童府孫， 母검西如， 후本人延施動之女， 始歸手優台， 生子二人， 長

B佛流， 次日溫祚， 優台死， 흉居手후本， 後， 朱寒不容於技餘， 以前漢建昭二年， 春二月， 南흉至즈휴本， 立都號高

句麗， 聚집西如寫姐， 其於開基創業， 願有內助， 故朱豪龍接之特淳， 待佛流等如己子， 及朱豪在柱餘所生， 禮.s;;

子隔留來， 立之寫太子， 以至關位鳥， 於是佛流謂弟溫祚8 ， 始， 大王避技餘之難， 逃歸至此， 我母民碩家財， 助成

해業， 其觀勞多훗， 及大王厭世， 國家屬於瑞留， 콤等徒在此， 醫醫如病贊， 不如奉母民， 南遊 「地， 別立國都， 途

與弟率黨類，~흥1§帶二水， 至51F짧B忽以居之北史及階書皆될， 東明之後， 有佑台， '薦於仁信， 初立國子帶方故地，

漢選東太守公孫度以女棄之， 途寫東奏彈國， 未知황l是] 

<Ir三國史記』 卷23 I百濟本紀」 第1 始祖 溫祚王>

백제의 시조 온조왕(溫祚王)은 그 아버지가 추모(都후) 흑은 주몽(朱豪)이라고 하는데， 북부여(北技餘) 

에서 도망하여 졸본부여(후本技餘)에 이르렀다. 졸본부여의 왕은 아들이 없고 세 딸만 있었는데， 주몽이 보 

통 인물이 아님을 알고 둘째 말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졸본부여왕이 죽으니 주몽이 그 지 

위를 이었다.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비류(佛流)라 하고 둘째 아들은 온조라 하였다[혹은 주몽 

이 졸본에 도착한 뒤에 건너편 고을의 여자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고도 한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오간(烏千) . 

마려(馬짧) 등 열 명의 선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따라오는 백성들이 많았다.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鐵)에 올라가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비류는 해변에 살기를 원하였으나 열 명의 선하 

가 간하기를 “생각건대 이 하남(河南)의 땅은 북쪽은 한수(漢水)를 띠고， 동쪽은 높은 산이 있고 남쪽은 비옥 

한 토지가 펼쳐졌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와 닿아 있어 천험(天險)의 지세(地勢)는 얻기 어려우니 이곳에 도 

읍(都몸)을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購都忽: 인천)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恩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열 신하의 도움을 받아 국호(國號)를 섭제 

(十濟)라하니， 이 때가전한(前漢) 성제(成帝)의 홍가(鴻嘉) 3년이었다. 비류는미추홀의 땅이 습하고물이 



1.고 대 

짜서 편안히 살수 없으므로돌아와위례(황禮)를보았는데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한것을보고 참회 

하여 죽으니， 그 신민(닮民)이 모두 위례에 돌아왔다. 올 때에 백성이 즐겨 쫓았으므로 뒤에 국호를 백제(百 

濟)라고 고쳤다. 그 세계(世系)가 고구려(高句麗)와 같은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부여(技餘)라고 하 

였다[혹은 이르기를， 시조는 비류왕으로서， 아버지는 우태(優台)니 북부여왕(北技餘王) 해부루(解용重)의 

서손(府孫)이며， 어머니는 소서노(집西如)니 졸본인(후本人) 연타발(延院動)의 딸이다. (소서노가) 처음 우 

태에게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長子)는 비류， 차자(次子)는 온조였다.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졸본에서 과부로 지냈다. 뒤에 주몽이 (북부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한(前漢) 건소(建昭) 2년 (B.C. 

37) 2월에 남쪽으로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소서노를 취하여 비(紀)로 삼았다. 

(소서노가) 건국에 내조의 공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주몽이 특히 총애하여 비류 등을 마치 친아들과 같이 대 

우하였다. 주몽이 부여 에 있을 때 예씨 (禮民)에 게서 낳은 아들 유유(據留)가 오자 그를 태자로 세우고 위 

(位)를잇게 하였다. 이에 비류와온조에게 말하기를‘처음대왕이 부여에서 난을피하여 여기로도망하여 오 

자， 우리 어머니께서 가산을 기울여서 도와 방업(郭業)을 이룩해 그 수고가 많았다. 대왕이 사망하자 나라는 

유유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한갓 여기에 있어 흑(統)과 같아 답답할 뿐이다.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 

로 가서 땅을 택하여 따로 도읍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 아우(溫祚)와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패수u貝水)와 대수(帶水)의 두 강을 건너 미추홀에 가서 살았다 한다 w.북사(北史)~ 와 『수서(階書)~ 에 

는 모두 이르기를 ‘동명(東明)의 후손에 구태(감L台)란 이가 있어 인신(仁信)에 돈독(願驚)하였다. 처음 대방 

고지(帶方故地)에 나라를 세웠는데 한(漢)의 요동태수(選東太守) 공손도(公孫度)가 딸을 맞이하여 그 아내 

로삼았다.드디어 동이(東奏)의 강한나라가되었다’고한다. (그건국설에 있어) 어느편이 옳은지 알지 못 

하겠다] . 

O서기전 6년: 온조왕이 한산 아래에 책을 세우다. 

十르年 秋七月 就漢山下 立細 移恩禮城民戶

<~三國史記』 卷23 I百濟本紀」 第1 始祖 溫祚王>

13년(B.C.6) 추7월에 한산 아래로 나아가 울타리를 세우고 위 례성의 민호를 이주시 켰다. 

O서기전 5년: 백제 온조왕이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다. 

十四年 秋七月 藥城漢江西北 分漢城民

<~三國史記』 卷23 I百濟本*마 第1 始祖 溫祚王>

14년(B.C. 5) 7월，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의 인민을 나누어 보냈다. 

[132년] 

0132년 2월: 백제 개루황이 북한산성을 축조하다. 

(蓋童王) 五年， 春二月 , 寶北漢山城

<~三國史記』 卷23 I百濟本紀」 第1 蓋童王>

5년(132) ， 춘2월에 북한산성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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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년] 

0371 년: 백제 근초고왕이 도읍을 한산으로 옮기다. 

二十六年， 高句麗學兵來， 王聞之， 代兵於펴河上， 候其至， 急擊之， 高句麗兵敗北， 쪽， 王與太子帥精兵르萬， 

慢高句麗攻平壞城， 麗王斯由力戰相之， 中流失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W三國史듬C:~ 卷24 r百濟本紀」 第2 近웹古王> 

26년(371)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오므로， 왕이 듣고 패하(펴河: 예성강) 강변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급히 공격하니 고구려병이 패배하였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 

입하여 평양성(平壞城)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사유(斯由: 고국원왕)가 역전하여 막다가 유시(流失)에 맞 

아 죽으니，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왔다. 서울을 한산(漢山)으로 옮겼다. 

[392년] 

0392년: 고구려 광개토왕이 한수 이북의 성을 함락하다. 

A年 秋七月 ,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 來攻北圖， 限石뼈等十餘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相， 漢水北諸部落

多沒풀. 쪽十月 , 高句麗攻技關觸城， 王田於狗原， 經句不近， 十一月 , 題於狗原行宮

<W三國史記』 卷25 í百濟本紀」 第3 辰斯王>

8년 추7월， 고구려왕 담덕(談德， 廣開士王)이 병사 4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북변(北擾)을 쳐 석현(石뼈: 

지금의 개풍군 청석동)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담덕이 병사들의 운용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아가 

막아내지 못하니， 한수(漢水) 이북의 여러 부락이 많이 함락되었다. 동10월에 고구려가 관미성(關觸城: 지금 

의 교동도흑은파주의 오두산성)을쳐서 함락시켰다.왕이 구원(狗原)에서 사냥을하였는데， 1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11월에 구원의 행궁에서 돌아갔다. 

[395년] 

0395년 가을 8월: 백제 아신캉의 군대가 패수에서 패전하였다. 

四年 秋八月， 王命左將員武等代高句麗， 麗王談德親帥兵七千， 陣於?貝水之上， 拍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W三國史記』 卷25 í百濟本紀」 第3 阿宰王>

4년(395) 추8월에 왕이 좌장(佑將) 진무(員武)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치게 하였는데， 고구려왕 담덕 

(談德: 광개토왕)이 친히 군사 7 ，000명을 거느리고 패수(펴水: 예성강) 강변에 진을 치고 항거하니， 아군이 

크게 패하여 사망자가 8 ，000명 이 었다. 

0395년 11 월: 백제 아신왕이 한산성에서 군사를 위로하다. 

四年 쪽十)月， 王欲報펴水之彼， 親帥兵七千人， 過漢水， 次於춤木領下， 會， 大雪， 士추多便死， 뺑軍至漢山 

城，勞軍士

<W三國史記』 卷25 í百濟本紀」 第3 阿宰王>

4년 11월 왕이 패수의 패전을 보복하고자 친히 군사 7 ，000명을 거느리고 한수(漢水)를 건너 청목령(좁木 



1. 고 대 

鎭: 개성 부근) 밑에 이르렀으나， 큰 눈이 내려 많은 사졸이 동사(演死)하므로 회군(뼈軍)하여 한산성 (漢山

城)에 이르러서 군사를 위로하였다. 

[475년] 

0475년 추9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북성을 치다. 

二十一年 秋九月 , 麗王巨健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 於是 道빼逃還以告之， 長壽王喜將代之， 乃授兵於帥

E2:, 近蓋童聞之， 謂子文周日， 予愚而不明， 信用흉人之言， 以至於此， 民殘而兵弱， 雖有危事， 誰肯寫我力戰， 홈 

當死於社樓，방在此煩死，無益也，盡避難以續國系뿔，文周乃與木줬滿致祖購榮取 I木協祖觸皆複姓階書以木

줬寫二姓， 未知執是】 南行품， 至是， 高句麗對盧齊子再曾榮重古수萬年 I再曾古*皆複姓】 等帥兵， 來攻北城，

七 日 而技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W르國史記』 卷25 I百濟本紀」 第3 蓋짧王> 

21년(475) 9월에 고구려왕 거련(巨鍾: 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왕도 한성(漢城)을 포위 

하였다. … 이에 도림(道빼)이 도망해 돌아와서 이 사실을 고하니， 장수왕이 기뻐하여 곧 군사를 장수에게 내 

주었다. 근개루왕(近蓋童王)이 이를 듣고 아들 문주(文周)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간사 

한 사람의 말을 신용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은 쇠잔하고 군대는 약하니 비록 위태한 일이 있다 하더 

라도 누가 나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를 즐겨하겠는가. 나는 마땅히 사직(社樓)을 위하여 죽겠지만 너도 여기 

서 함께 죽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너는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을 잇도록 하라”고 하였다. 문주는 이에 목협 

만치(木協滿致) . 조미걸취(祖觸榮取)[목협(木폈)과 조미(祖購)는 모두 복성(複姓)이다. 수서(階書)에는 목 

협(木줬)이 두 개의 성(姓)으로 되어 있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와 함께 남쪽으로 갔다. 이 때 고 

구려의 대로(對盧)인 제우(齊手) . 재증걸루(再曾榮童) . 고이만년(古수萬年) [재증(再曾) . 고이(古~)는 모 

두 복성(複姓)이다] 등이 병사륭 거느리고 와서 북성(北城)을 쳐 7일 만에 함락하고， 옮겨 남성(南城)을 치 

니성 안이흉흉하였다. 

0475년 9월: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황을 죽이다. 

六十三年 九月 , 王帥兵三萬， {쫓百濟， 웹王所都漢城， 殺其王技餘慶， 盧男女八千而歸

<W르國史記』 卷18 I高句麗本紀」 第6 長壽王>

63년(475) 9월， 왕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에 침입하여 백제의 도읍인 한성(漢城)을 함락하고 백제 

왕 부여경(技餘慶: 개로왕)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476년] 

0476년 2월: 백제 문주왕이 한수 이북의 민호를 이주시키다. 

二年 春二月 , 修홉大豆山城， 移漢北民戶

<W르國史記』 卷26 I百濟本紀」 第4 文周王>

2년(476) 춘2월， 대두산성(大豆山城)을 수리하고 한강(漢江) 이북의 민호(民戶)를 이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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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년] 

0482년 9월: 말갈족이 한산성을 습파하다. 

四年 秋九月， 蘇題靈破漢山城， 廣三百餘戶以歸

<W르國史記』 卷26 I百濟本紀」 第4 東城王>

4년(482) 추9월， 말갈(蘇購)이 한산성(漢山城)을 습파(靈破)하고， 300여 호를 노획(盧獲)하여 돌아갔다. 

[483년] 

0483년 봅: 백제 동성왕이 한산성에 이르러 군인을 위문하였다. 

五年 春， 玉以繼出 至漢山城 廳問軍民 俠句乃還

<W三國史記』 卷26 I百濟本紀」 第4 東城王>

5년 (483) 봄， 왕이 사냥으로 한산성(漢山城)에 이르러서 군민(軍民)을 위문(황問)하고 10일 만에 돌아 

왔다. 

[499년] 

0499년 여름: 백제의 한산인들이 고구려로 도망가다. 

二十一年 夏， 大루， 民戰相食， 짧戰多起， 民察請發옵眼救， 王不聽， 漢山A亡人高句麗者=千

<W三國史記』 卷26 I百濟本紀」 第4 東城王>

21년(499) 여름， 크게 가물어 백성이 굶주려서 서로 잡아먹고， 도적이 많이 일어났다. 선하들이 창름을 열 

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한산(漢山) 사람이 고구려로 도망하여 가 

는 자가 2 ，000명 이 나 되 었다. 

[507년] 

0507년 10월: 고구려 장군 고로가 한성을 공격하려 하다. 

七年 쭉十月， 高句麗將高老與蘇輯諾， 欲攻漢城， 進힘於 橫몸下， 王出師戰退之

<W三國史記』 卷26 I百濟本紀」 第4 武寧王>

7년 (507) 동10월， 고구려의 장수 고로(高老)가 말갈(蘇購)과 공모하여 한성(漢城)을 치려하여 횡악(橫 

옮) 아래에 진둔(進따)하므로 왕이 군사를 내어 격퇴시켰다. 

0507년 10월: 고구려 장군 고로를 보내어 한성을 공격하고자 했다. 

十六年 쪽十月 , 王遺將高老與蘇購說， 欲攻百濟漢城， 進면於橫폼下， 百濟出師道戰， 乃退

<W三國史記』 卷19 I高句麗本紀」 第7 文찜王> 

16년 (507) 동10월， 왕이 장군 고로(高老)를 보내어 말갈(蘇購)과 모의하여 백제의 한성 (漢城)을 공격하 

고자 횡악(橫몸) 아래로 나아가 주둔하였다. 백제가 군사를 내어 역습을 하므로 퇴각하였다. 



1. 고 대 

[523년] 

0523년 2월: 무령왕이 한성에 행차하다. 

二十三年 春二月 , 王幸漢城， 命뾰平因友達率沙烏等， 徵漢北州那民年十五歲已上， 중월雙뼈城， 三月 , 至 담 漢城

<~三國史記』 卷26 I百濟本紀」 第4 武寧王>

23년 (523) 춘2월， 왕이 한성(漢城)에 가서 좌평(住平) 인우(因友) , 달솔(達率) 사오(沙烏) 등을 명하여 

한수(漢水) 이북주군(州컵~)의 백성 15세 이상을정발하여 쌍현성(雙뼈城)을쌓았다. 

[538년] 

O성왕 16년 봅: 백제 성왕이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다. 

十六年 春， 移都於때lJt [一名所夫里】 , 國號南技餘

<~三國史記』 卷26 I百濟本紀」 第4 聖王>

16년 봄， 사비(뼈此)[일명 소부리]에 서울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技餘)라 하였다. 

[548년] 

0548년 정월: 고구려왕 평성이 독산성을 치다. 

二十六年 春正月 , 高句麗王平成與澈課， 攻漢北獨山城

<~三國史記』 卷26 I百濟本紀」 第4 聖王>

26년(548) 춘정월， 고구려왕 평성 (平成: 양원왕)이 예(據)와 공모하고 한북(漢北) 독산성 (獨山城)을 쳤다. 

[551 년] 

O진흥왕 12년: 신라와 백제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員興大王 ... 十二年辛未， 王命居架夫及ηL珍大角滾比台角滾뼈知팩滾非西述浪如夫波珍浪西力夫波珍滾比 

次夫大阿浪未珍夫阿滾等八將軍， 與百濟慢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壞 居梁夫等乘勝取竹鎭以外高뼈以內十那 

<~三國史記』 卷44 I列傳」 第4 居뚫夫> 

진흥대왕(員興大王) ... 12년 신미 (551)에 왕이 거칠부(居핏夫)와 구진(며珍) 대각찬(大角浪) , 비태(比 

台) 각찬(角浪)， 탐지(뼈知) 잡찬(述浪) , 비서(非西) 잡찬， 노부(如夫) 파진찬(波珍浪) , 서력부(西力夫) 파 

진찬， 비차부(比次夫) 대아찬(大阿浪) , 미진부(未珍夫) 아찬(阿浪) 등 8장군(將軍)에게 명하여 백제와 더불 

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백제인은 먼저 평양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은 승리를 이어서 죽령(竹領) 이북， 고현 

(高 l뼈) 이내의 10군을 취하였다. 

[553년] 

0553년 7월: 신라가 신주를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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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十一年 秋七月 , 新羅取東北圖， 置新州

<Ir三國史記』 卷26 r百濟本紀」 第4 聖王>

31년(553) 추7월， 신라가 백제의 동북변을 취하여 신주(新州)를 두었다. 

0553년 7월: 진흥왕이 백제 동북지방에 신주를 설치하다. 

十四年 秋七月 , 取百濟東北圖， 置新州， 以阿浪武力寫軍主

<Ir르國史記』 卷4 r新羅本紀」 第4 員興王>

14년(553) 추7월， 백제의 동북 지방을 취하여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아찬(阿浪) 무력(武力)으로 군주 

(軍主)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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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三國史記』 卷4 r.新羅本紀」 第4 員興王>

16년(555) 동10월， 왕이 북한산(北漢山)에 순행하여 강역을 획정하였다. 

0555년 11 월: 진흥왕이 북한산에서 돌아오다. 

十六年 十一月， 至自北漢山， 敎所經州郵， 復一年租調， 曲敵， 除二罪皆原之

<Ir三國史記』 卷4 r.新羅本紀」 第4 員興王>

16년(555) 11월， 왕이 북한산에서 돌아왔다. 왕이 갔다 온 주군(主那)에 교(敎)를 내려 1년의 세납을 면 

제하고 해당 지방 죄인을 특별히 사변하여 교형(統페)과 참형(朝1fU)을 제외하고 다 풀어 주게 하였다. 

[557년] 

O진흥왕이 신주를 폐하고 북한산주를 두다. 

十八年 ... 廢新州， 置北漢山州

<Ir프國史記』 卷4 r新羅本紀」 第4 員興王>

18년(557) … 신주(新州)를 폐하고， 북한산주(北漢山 1'1'1)를 두었다. 

[603년] 

0603년 8월: 고구려 장군 고승이 북한산성을 공격하다. 

十四年 秋八月， 王遺將軍高勝攻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過漢水， 城中鼓맺相應， 勝以彼댔我흉， 恐不克而退

<Ir三國史記』 卷20 I高句麗本紀」 第8 뽕陽王> 

14년(603) 추8월， 왕이 장군 고승(高勝)을 보내어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하니， 신라왕(진평왕)이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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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대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漢水)를 건너오므로， 성 안에서 북을 치고 떠들며 상응(相應)하니 고승은 신라의 무 

리가 많고 아군이 적으므로 이기지 못할까 하여 물러났다. 

0603년 8월: 신라 진평왕이 북한산성에서 고구려군을 격퇴하다. 

二十五年 秋八月 , 高句麗慢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拍之

<W르國史記』 卷4 r新羅本紀」 第4 員平王>

25년(603) 추8월，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범하므로 왕이 몸소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가서 막았다. 

[607년] 

0607년 10월: 신라에서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를 두다. 

二十九年 쪽十月， 廢北漢山州 置南川州

<W三國史記』 卷4 r新羅本紀」 第4 員平王>

29년(568) 동10월， 북한산주(北漢山州)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설치하였다. 

[618년] 

0618년: 북한산주의 변품이 가잠성에서 전투를 하다. 

四十年， 北漢山州軍主邊品課復樞벽城， 發兵與百濟戰， 쫓論從軍한適力戰， 死之， 論讀德、之子也

<W三國史記』 卷4 r.新羅本*êJ 第4 員平王>

40년(618) ， 북한산주(北漢山州)의 군주(軍主) 변품(邊品)이 가잠성(樞뿌城)을 회복하려고 군사를 일으 

켜 백제와 싸우는데， 해론(쫓論)이 종군하여 적진에 들어가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 해론은 찬덕(讀德)의 아 

들이었다. 

[659년] 

0659년 10월: 한산주에 장의사를 축조해 장춘과 파랑의 명복을 빌게 하다. 

六年 ... 쪽十月， 王坐朝， 以請兵於居不報， 憂形於色， 忽有人於王前， 若先많長春罷郞者， 言B ， 품雖拍骨， 觸

有報國之心， 昨到大庸認得， 皇帝命大將軍蘇定方等， 領兵以來年五月 , 來代百濟， 以大王動件如此， 故효控告， 

言畢而滅， 王大驚異之， 停賞兩家子孫， 仍命所司， 創漢山州莊義폼， 以資훗福 

<W프國史記』 卷5 r.新羅本紀」 第5 太宗王>

6년(659) ... 동10월에 왕이 조정에 좌어(坐佛)하였을 때 당에 청병한 회보가 없으므로 근심하는 빛이 겉 

으로 나타나자， 홀연히 왕 앞에 선신(先닮) 장춘(長春)과 파랑(罷郞) 같은 이가 나타나 말하기를 “신(民)이 

비록 땅에 묻힌 지 오래되었으나， 오히려 보국할 생각이 있어 어제 당에 갔더니 당의 황제가 대장군 소정방 

(蘇定方)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내년 5월에 백제를 치기로 한 것을 알았습니다. 대왕께서 하도 골 

똘히 바라보고 생각하시므로 여기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그 말이 그치자 없어져 버렸다. 왕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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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고 이상히 여겨 장춘 · 파랑 양가의 자손을 후히 상주고 관리에게 명하여 한산주(漢山州)의 장의사(莊 

義렇)를 개창하여 그들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661 년] 

05월 9일: 고구려장군 뇌음신이 북한산성을 곰격하였다. 

八年 … 五月九日 I一굽十→日] , 高句麗將軍腦音信與蘇輯將軍生f皆合軍， 來攻述川城， 不克， 移攻北漢山

城， 列빼車飛石， 所當陣屋朝[壞 城主大舍쪽階川使人鄭鐵模整於城外， 人馬不能行， 又破安養좋圍}會， 輸其材，

隨城壞處， 휩n構寫樓擔， 結純網， 縣牛馬皮線衣， 內設쩔뼈以守， 時， 城內只有男女二千八百人， 城主쪽施川能激 

團少弱以敵彈大之戰， 凡二十餘日， 然種盡力彼， 至誠告天， 忽有大星落於戰營， 又雷雨以震， 戰疑權， 解圍而去，

王嘉雙쪽隔) 11 , 權位大奈麻

<~三國史記』 卷5 I新羅本紀」 第5 太宗王>

8년 (661) ... 5월 9일[혹은 11일이라 함]에 고구려 장군 뇌음선(腦音信)이 말갈(蘇購) 장군 생해(生階)의 

군과 연합하여 술천성(述川城)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옮기어 북한산성을 공격하여 포차(빼車)를 

벌여놓고 돌을 날리니， 그것에 맞은 비옥(陣屋)은 곧 무너졌다. 성주(城主)의 대사(大舍) 동타천(쪽階川)이 

사람을 시켜 철질려(鐵薰暴)를 성 밖에 던져 펴 놓으니 인마(人馬)가 다니지 못하였고， 또 안양사(安養춤) 

의 창고를 헐어 그 재목을 실어다가 성의 무너진 곳마다 누로(樓擔)을 만들어 굵은 줄로 망을 얽고 우마의 

가죽이나 솜옷 등속을 걸어매고 그 안에다 노포(쩔碩)를 준비하여 지켰다. 이 때 성 안에는 단지 남녀 2,800 

명이 있었는데， 성주 동타천이 어린이와 약자들을 격려하여 강대한 적과 대적한 지 20여 일에 이르렀다. 양 

식이 다하고 힘은 지쳤으므로 지성껏 하늘에 벌었더니 홀연히 큰 별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고 또 뇌우가 진동 

하니 적이 의심을 내고 두려워하여 드디어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왕은 동타천을 가상히 여겨 대나마(大奈 

麻)의 위(位)에 발닥되었다. 

0661 년 봅: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이 북한산성을 공격하다. 

龍期元年， 春， 王謂百濟餘體尙在， 不可不滅， 以伊浪品日蘇判文王大阿浪良圖等寫將軍， 往{:!t之， 不克， 又遺

伊滾뤘純 [一作歡春】 員款天存蘇判竹冒等濟師， 高句麗蘇觸謂新羅銀兵皆在百濟， 內虛可擇， 發兵水陸뾰進， 

圍北漢山城， 高句麗營其西， 蘇購~其東， 攻擊俠句， 城中危權， 忽、有大星落於戰營， 又雷雨震擊， 戰等疑縣， 解圍

而週， 初， 奭信聞戰圍城， 日， 人力觀週， 陰助可資， 뚫佛용設져휠析禮， 會有天變， 皆謂至誠所感也

<W三國史記』 卷42 I列傳」 第2 金奭信 中>

용삭(龍湖: 당 고종 연호] 원년 봄， 왕은 백제의 나머지 무리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멸하지 않을 수 없 

다 하여， 이찬(伊浪) 품일(品 日 )과 소판(蘇判) 문황(文王)과 대아찬(大阿浪) 양도(良圖) 등을 장군(將軍)으 

로 삼아 가서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또 이찬(伊滾) 흠순(歐純)[敎春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 진 

흠(員款) . 천조(天存)과 소판(蘇判) 죽지(竹冒)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고구려와 말갈(蘇購) 

은 신라의 정예병이 모두 백제에 가 있어 국내가 비었으니 공략할 만하다 하여， 군사를 일으켜 수륙 양면으 

로 함께 와서 북한산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는 서쪽에 진치고 말갈은 동쪽에 진을 치고 공격한 것이 열홀에 

이르니，성내에서는위태로움과두려움에 쌓였다. 갑자기 큰별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고또뇌성과비가오고 

벼락을 치니， 적들이 의흑하고 놀라 포위를 풀고 도망하였다. 처음에 유신(演信)은 적이 성을 포위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람의 힘이 이미 다하였으니 음조(陰助)를 벌어야 하겠다" 하고 불사(佛좋)에 나가 단(벨)을 베 



1. 고 대 

풀고 기도하였는데， 마침 하늘에서 변이 일어나자 모두 말하기를 지성 이면 감천이라고 하였다. 

[668년] 

O총장원년: 문무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북한산성에 이르다. 

樹章元年여辰， 高宗皇帝遺英國公李憲1 ， 帥師{j(;高句麗，x.週仁問徵兵於我， 文武大王與仁問出兵二十萬， 行

至北漢山城， 王住此， 先遺仁問等， 領兵會庸兵擊平壞， 月餘， 執王藏， 仁問使主[王]鏡於英公前， 數其罪， 王再拜，

英公禮答之， 엽n以王及男옳男建男生等還 

<W츠國史記』 卷44 I列傳」 第4 金仁問>

총장(憶章: 당 고종 연호) 원년(문무왕 8년) 무진(여辰)에 당의 고종이 영국공(英國公) 이적(李動)을 보 

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는 한편 또 인문(仁問)을 보내어 우리에게도 군사를 징발하게 하였 

다. 문무대왕(文武大王)이 인문과 함께 군사 20만 명을 출동하여 북한산성에 이르렀다. 왕은 여기에 머무르 

고 먼저 인문 등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당의 군사와 만나 평양을 공격하여 한 달여 만에 보장왕(寶藏王) 

을 잡았다. 인문이 고구려왕을 영공(英公) 앞에 꿇어앉게 하고 그 죄를 헤아리니 왕이 두 번 절하고 영공이 

이에 답례를 하였다. 바로 왕과 남산(男塵) . 남건(男建) . 남생(男生) 등이 돌아갔다. 

07월 16일: 문무왕이 한성주에 행차하다. 

秋七月十六日， 王行次漢城州， 敎諸擔管往會大軍， 文顆等遇高句麗兵於뺑川之原， 對戰， 大敗之， 九月二十

日， 與大軍合圍平壞， 高句麗王先遺果男庫等， ii릅英公請降， 於是， 英公以王寶獅王子福男德男大멍等二十餘萬口 

뺑庸， 角千金仁問大阿浪助州隨英公歸， 仁泰義福數世天光興元隨行， 初， 大軍平高句麗， 王發漢城指平壞， 次R兮

次壞， 聞居諸將E歸， 還至漢城

<W三國史記』 卷6 I新羅本紀」 第6 文武王 上>

추7월 16일， 왕이 한성주(漢城州)에 이르러 여러 도의 총관(擔管)에게 교서를 내려， 당(庸)의 대군과 만 

나라고 하였다. 문영 (文頻) 등은 사천원(뾰川原)에서 고구려 군사를 만나 마주 싸워 크게 깨뜨렸다.9월 21 

일에는 당의 대군과 합세하여 평양성을 에워싸니， 고구려왕이 먼저 천남산(황男塵) 등을 보내어 영공(英公) 

에게 와서 항복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영공은 고구려왕 보장(寶藏)과 왕자 복남(福男) . 덕남(德男)과 대신 

등 20여만 명을 거느리고 당으로 돌아가는데， 각간 김인문과 대아찬 조주(助州)도 영공을 따라가니 인태(仁 

泰) . 의복(義福) . 수세(數世) . 천광(天光) . 흥원(興元)도 이에 수행하였다. 처음 대군이 고구려를 평정할 때 

왕은 한성을 출발하여 평양으로 향하던 중 힐차양(附次壞)에 이르러 당의 여러 장군이 이미 철수하여 돌아 

갔음을 듣고 도로 한성으로 돌아왔다. 

* 연대미상 및 통사적 서술 

O백제의 도읍 변천에 관한 설명 

後漢書둡， 三韓凡七十八國， 百濟是其一國휠北史닐， 百濟東極新羅， 西南煩限大海， 北際漢江， 其都日居技城，

39 



40 

又공固麻城， 其外更有五方城通典둡， 百濟南接新羅， 北距高麗， 西限大海舊庸書둡， 百濟， 技餘之別種， 東北新

羅， 西獲海至越州， 南灌海至優， 北高麗， 其王所居， 有東西兩城新庸書굽， 百濟西界越州， 南俊， 皆鋼海， 北高麗，

按古典記， 東明王第三子溫祚， 以前漢鴻嘉三年쫓째， 自후本技餘至愚禮城， 立都稱王， 歷三百八十九年， 至十三

世近웹古王， 取高句麗南平壞， 都漢城 歷一百五年， 至=十二世文周王移都熊) I [, 歷六十三年， 至二十六世聖王

移都所夫里， 國號南技餘， 至三十→世義孫王， 歷年一百二十二， 至庸顯慶五年， 是義忽王在位二十年， 新羅演信

與庸蘇定方討平之

<~三國史記』 卷37 r雜誌」 第6 地理4 百濟>

『후한서(後漢書)~ 에는 “삼한(三韓)이 78국인데， 백제가 그 중의 1국이다" 하였고， 『북사(北史)~ 에는 

“백제는 동쪽으로 신라에 극(極)하고 서남쪽은 모두 큰 바다에 한(限)하였으며， 북쪽은 한강에 임 (臨)하였 

는데， 그 도읍은 거발성(居技城)이라 하고 또 고마성(固麻城)이라고도 한다. 그 밖에 또 오방성(五方城)이 

있다"고 하였다 w통전(通典)~ 에는 “백제가 남으로 신라와 접하고， 북으로 고구려에 닿았으며， 서쪽은 큰 

바다에 한(限)하였다"고 하였다 w구당서(舊居書)~ 에는 “백제는 부여(技餘)의 별종(別種)이니， 동북쪽은 

신라요， 서쪽은 바다를 건너 월주(越州)에 이르고， 남쪽은 바다를 건너 왜(優)에 이르며， 북쪽은 고구려(高 

(句)麗)이다. 그 왕이 거처하는 데는 동·서의 2성(城)이 있다" 하고 w신당서(新居書)~ 에는 “백제의 서계 

(西界)는 월주(越州)요， 남(南)은 왜(慶)니 모두 바다 건너 있으며， 북쪽은 고려(高麗: 고구려)이다" 하였 

다. 생각건대 『고전기(古典記).1 에， 동명왕(東明王)의 셋째 아들 온조가 전한 홍가 3년 계묘에， 졸본부여에 

서 위례성(恩禮城)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왕을 칭하였다. 그 후 389년이 지난 13대 근초고왕 때에 고구려 

의 남평양(南平壞)을 취하고 한성(漢城)에 도읍하여 105년을 지냈으며， 22대 문주왕(文周王)에 이르러 도 

읍을 웅천(熊川: 공주)으로 옮기고， 63년을 지내 26대 성왕(聖王) 때에는 소부리(所夫里: 부여)로 도읍을 옮 

겨 국호를 남부여(南控餘)라 하였다. 31대 의자왕(義孫王)에 이르기까지 122년을 지냈다. 당(庸) 현경(顯 

慶: 고종 연호) 5년， 의자왕의 재위 20년에 신라의 김유신(金演信)과 당의 소정방(蘇定方)과 함께 와서 토평 

(討平)하였다. 

O양강왕 : 고구려 장수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한북(漢北)의 땅을 찾으러 가다. 

及陽周王則位， 溫達奏日， 唯新羅좀U我漢北之地寫那縣， 百姓痛恨， 未홉忘父母之國， 願大王不以愚不혐， 授之

以兵-往必還홈地， 王許훨， 臨行촬日， 鍵立뼈竹領已西， 不歸於我則不退也， 途行與羅軍戰於阿달城之下， 寫

流失所中， 路而死， 欲賽， 樞不肯動， 公主來換相日， 死生決훗， 於乎歸훗， 途學而쫓， 大王聞之悲團

<~르國史記』 卷45 r列傳」 第5 溫達>

양강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기를 “신라가 우리 한북(漢北)의 땅을 빼앗아 군현(郵縣)으로 삼았으니， 

백성들이 통한하여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저를 불초(不웹)하게 생 

각하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떠날 때 맹세하기를 “계립현(雜立뼈)과 죽령(竹領) 서쪽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 

다" 하였다. 마침내 나가 신라 군사와 아차성(阿묘城) 아래에서 싸우다가 유시(流失)에 맞아 길에서 사망했 

다. 장례를 치르려 하는데 관이 움직이려 하지 않으므로 공주(公主)가 와서 관을 달래어 말하기를 “생사(生 

死)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돌아갑시다" 하고 관을 들어 하관을 하였다. 대왕이 이를 듣고 비통해 하였다. 

O고구려 한산주의 고지명 

漢山州 ... 北漢山那 I→공t平壞】 



1. 고 대 

<~三國史記』 卷37 I雜誌」 第6 地理4 高句麗>

한산주(漢山州) ... 북한산군[일명 평양]이다. 

O북한산에 장의사를 만든 내력 

初與百濟兵戰於黃山之投， 長春郞 · 罷郞死於陣中. 後討百濟時， 見夢於太宗8 ， 百等륨者寫國亡身， 至於白

骨， 應欲完護해國， 故隨從軍行無힘、而已. 然追於庸帥定方之威， 途於人後爾. 願王加我以小勢. 大王驚怪之， 寫

二塊， 說經一 日於후山훔， JZj홉創Mi義충於漢山州， 以資홍援 

<~三國遺事~ I紀異」 卷1 長春郞 罷郞>

처음 백제군과 황산(黃山)에서 싸울 때 (신라의) 장춘랑(長春郞)과 파랑(罷郞)이 진중(陣中)에서 죽었 

다. 뒤에 백제를 칠 때에 태종무열왕의 꿈에 나타나 가로되 “선(많) 등은 예전에 나라를 위하여 봄을 바치고 

심지어 백골이 되었어도 나라를 완벽하게 지키고자 하여 종군(從軍)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러나 당장(庸將) 소정방(蘇定方)의 위세에 눌려 남의 뒤만 쫓으니， 원컨대 왕은 우리에게 적은 군세라도 주 

십시오" 하였다. 대왕이 놀라고 괴이하다고 여겨 두 흔(塊)을 위하여 하루 동안 모산정(후山亨)에서 경(經) 

을 설(說)하고 또 한산주(漢山州)에 장의사(밤義좋)를 세워 그의 명복을 벌어 주는 터전으로 삼았다. 

O한산군과관련된지명 

漢州， 本高句麗漢山郵， 新羅取之 景德王改薦漢州， 今廣州， 領縣二

<~프國史記』 卷35 I雜誌」 第4 地理2 新羅>

한주(漢州)는 본시 고구려의 한산군(漢山那)으로 선라가 빼앗았는데 경덕왕(景德王)이 한주로 개칭하였 

다. 지금의 광주(廣州)로 영현(領縣)이 둘이다. 

O한산과관련된지명 

六停， 一日大l樓， 員興王五年始置， 챔色쌓白， 二日上州停， 員興王十三年置， 至文武王十츠年改寫貴種， 척色 

좁i}j.， 르日漢山停， 本新州停， 員興王二十九年罷新州停， 置南川停， 員平王二十六年罷南川停， 置漢山停， 션色 

黃춤， 四日牛首停， 本比烈忽停， 文武王十츠年罷比烈忽停， 置牛首停， 션色綠白， 五日河西停， 本意直停， 太宗王

五年罷意直停， 置河西停， 챔色綠白， 六日完山停， 本下州停， 新文王죠年罷下州停， 置完山停， 션色白짧 

<~三國史記』 卷40 I雜誌」 第9 職官 下>

육정(六停)， 1은 대당(大健: 國都 부근)이라 하여， 진흥왕 5년에 처음으로 두었으며， 소매색깔[챔色]은 

자백(앓白)이다.2는 상주정(上州停: 상주)이라 하여 진흥왕 13년에 두었는데， 문무왕 13년에 이르러서 

귀당(貴樓)으로 개칭했다. 소매색깔은 청적(춤未)이다.3은 한산정(漢山停)이라 하였는데 본래 신주정 

(新州停)이었다. 진흥왕 29년에 신주정을 파하고 남천정(南川停: 利川)을 설치하였으며， 진평왕 26년에 

논 남천정을 파하고 한산정을 설치하였다. 소매색깔은 황청(黃춤)이다.4는 우수정(牛首停: 춘천)이다. 본 

래 비열흘정(比烈忽停: 안변)이었는데， 문무왕 13년에 비열홀정을 파하고 우수정을 두었던 것이며， 소매 

색깔은 녹백(綠白)이다.5는 하서정(河西停: 강릉)이라 한다. 본래 실직정(意直停: 삼척)이었는데， 태종무 

열왕 5년에 실직정을 파하고 하서정을 설치하였으며， 소매색깔은 녹백(綠白)이다.6은 완산정(完山停: 창 

녕)이라 한다. 본시는 하주정(下州停)이었는데， 신문왕 5년에 하주정을 파하고 완산정을 설치하였다. 소 

매색깔은 백자(白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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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백제의 온조왕이 북한산에 도읍하다. 

南技餘 前百濟 北技餘(B見上) ... 史本記굽， 百濟始祖溫祚. 其父離후王或될朱豪， 自北技餘逃難， 至후本技 

餘， 州之王無子， 只有三女 見朱豪知非常人， 以第二女姜之. 未幾， 技餘州王覆， 朱豪빼位， 生二子， 長日佛流， 次

日溫祚. 恐後太子所不容， 途與烏千 · 馬察等(十)닮南行， 百姓從之者多. 途至漢山， 登負兒폼， 望可居之地. 佛

流欲居於海價， 十많課日， 堆此河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폼， 南望tÆ澤， 西P且大海， 其天險地利， 難得之勢， 作

都於斯， 不亦宜乎. 佛流不聽， 分其民歸觸離忽居之. 溫祚都河南恩1禮城， 以十ê寫輔驚， 國號十濟， 是漢成帝鴻

佳(嘉)三年也. 佛流以購離忽土灌水敵， 不得安居， 歸見恩禮都련鼎定， 人民安泰， 途暫悔而死， 其ê民皆歸於함 

禮城， 後以來時百姓樂J빼， 改號百濟. 其世系與高句麗同出용餘， 故以解寫E:i. 後至聖王， 移都於j四빠， 今용餘용ß. 

(觸離忽， 仁)‘|、 1 ， 황禮， 今樓山) 按古典記굽， 東明王第三子溫祚， 以前漢鴻佳三年쫓西， 담후本技餘至합ff遭城， 立

都稱王， 十四年며辰， 移都漢山(今廣州)， 歷三百八十九年. 至十三世近웹古王， 成安元年， 取高句麗南平壞， 移

都北漢城(今楊州) , 歷一百五年， 至二十二世文周王郞位， 元徵三年ζ째， 移都熊) 11 (今公州) , 歷六十三年， 至

二十六世聖王， 移都所夫里， 國號南技餘， 至三十一世義經王， 歷-百二十年

<"三國遺事~ í紀異」 卷2 南技餘 前百濟 北柱餘>

남부여(南柱餘) 전백제(前百濟) 북부여(北技餘) ... 

『삼국사기』 본기에 백제 시조 온조의 아버지는 추모왕 흑은 주몽이라고 한다. 주몽은 북부여에서 피난 

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그 곳의 왕은 아들이 없고 단지 딸 셋이 있었다. 왕은 (주몽이) 비상한 사람이라 

고 알아보고 둘째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주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두 아 

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비류이고 다음은온조였다. 태자가온후 그에게 용납되지 못할까두려워 드디어 오 

간(烏千) . 마려(馬짧) 등과 함께 남으로 달아나니 백성이 많이 그를 따랐다.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 

살만한 땅을 바라보았다. (비류는) 해변에 가서 살고자 하므로 십신(十멀)이 간언하기를 “하남의 땅은 북쪽 

으로 한수를 띠 처 럼 두르고 동쪽으로 높은 산이 웅거하며 남쪽으로. 기 름진 평 야를 바라보고 쪽으로 큰 바다 

로 나뉘어져 있어 그 천험의 지리적 형세를 얻기 어려운 곳이니 여기에 도읍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 

고 하였다. 비류는 듣지 않고 그 인민(人民)을 나누어 미추홀에 가서 살고，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황禮城) 

에 도읍하여 십선(十닮)의 도움을 받아 국호를 섭제(十濟)라 하였다. 이때는 한(漢) 성제(成帝) 홍가(鴻佳) 

3년이었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휩)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 없었는데， 위례에 와서 보니 그 도읍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고， 그 인민이 편안한 것을 보고 참회(暫悔)하여 죽으니 그의 신민(품民)이 모두 위례성 

으로돌아왔다. 백성들이 올때 기뻐하였다하여 그후국호를고쳐 백제(百濟)라하였다. 백제의 세계(世系) 

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씨(民)를 해(解)라 하였다. 그 후 성왕(聖王) 때에 사자(비) 

[때빠(此)]로 도읍을 옮기니 지금 부여군(技餘那)이다 [미추홀(爾離忽)은 인주(仁州)요， 위례(웹禮)는 지 

금 직산(樓山)이다】 . 

『고전기(古典記)~ 에 따르면 동명왕(東明王)의 제3자 온조는 전한(前漢) 홍가(鴻佳) 3년 계유(쫓西)에 

졸본부여(추本技餘)로부터 위례성에 와서 도읍을 세우고 칭왕(稱王)하였다. 14년 병진(內辰)에 도읍을 한 

산 【지금 광주(廣州)] 으로 옮기고 389년을 지냈으며 제 13대 근초고왕(近업古王) 때인 함안(成安) 원년에 

는 고구려의 남평양(南平壞)을 취(取)하고 도읍을 북한성(北漢城) [지금 양주(楊州)】 으로 옮기어 105년 

을 지냈다. 제 22대인 문주왕(文周王)이 즉위하던 원휘(元徵) 3년 을묘(ζ때)에는 도읍을 웅천(熊川) [지금 

공주I 으로 옮기어 63년을 지냈고， 제26대 성왕(聖王)에 이르러서 도읍을 소부리(所夫里)로 옮기어 국호를 

남부여(南技餘)라 하여 제31대 의자왕(義孫王)에 이르기까지 120년을 지냈다. 




